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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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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은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의 유사실험연구이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였다. 연구대상자는 D시 D대학 간호학과 학생 중 연구참여를 희망하고 동의한 실험군 27명과 대조군 25명으로 
총 52명이었다. 대조군은 2017년 6월 1일 사전 설문조사 후 어떠한 처치도 없이 2주 후 사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실험군
은 7월 25일 실험처치인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 시행 전에 사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중재 후 8월 31일까지 사후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실험군에게 제공된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은 성인심폐소생술과 기도폐쇄, 화상, 출혈 및 골절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내용 2시간 수강, 자율적인 동영상 시청, 강사로서 4시간 동안 초등학생 응급처치 교육수행 등으로 진행되었다.
자료분석방법은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ｘ2 test 및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 적용 전후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셀프리더십(t=2.08, p<.05), 진로결정자기효능감((t=4.22,
p<.05), 및 수행능력(t=5.02,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적용한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수행능력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an emergency treatment educ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nursing performance ability. The study was 
designed using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1 to August 
31, 2017.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52 nursing students in D College of D City who were assigned to an 
experimental group (n=27) or control group (n=25). The pretest poll was performed on June 1, 2017 and posttest poll 
was performed 2 weeks later without any treatment in the control group.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pretest poll
was performed on July 25 before the emergency treatment education program and the posttest poll was performed
on August 31 after the education program. The emergency treatment education program for the experimental group
consisted of 2 hours of emergency treatment instruction, autonomously watching videos, and 4 hours of teaching 
elementary students about CPR for adults and first aid for airway obstruction, burns, bleeding, and fractures as a 
lecturer.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alysis, independent t-test,ｘ2 test, and paired t-test with 
SPSS/WIN 20.0. After receiving the emergency treatment education program, a difference was observed in 
self-leadership (t=2.08, p<.05),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4.22, p<.05) and nursing performance ability
(t=5.02, p<.05)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emergency treatment education
program was effective at increasing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nursing performance 
ability in nursing students.  

Keywords :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Emergency treatment, Nursing performance ability, Nursing student,
Self-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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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우리나라 응급의료 통계자
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응급실 이용자 수는 연도별로 
각각 1,019만 명, 1,042만 명, 1,034만 명이었고 그 중 
사망자는 각각 2만 7천 여 명에서 2만 9천 여 명으로[1],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었다. 의료인, 경찰 공무원, 
보건교사, 다중이용시설 근무자, 소방안전관리자, 일반
인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의 시행

으로 이들의 응급실 도착 전 사망자는 3만 7천 여 명에
서 3만 여 명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2], 교육의 
효과로 짐작하며   지속적인 교육이 계속 진행되어 사망 

자 수를 더 감소시켜야 한다. 응급실을 가장 많이 이용 
한 진료과는 응급의학과로 이용자 수가 438만 여 명에
서 566만 여 명으로[1],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식생
활의 서구화에 따른 심혈관계 질환의 증가를 의심할 수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응급실을 이용한 대상자는  1~9세

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50~59세, 40~49세 순이었
으며[1], 2014년 만 12세 이하 아동의 안전사고 유형은 
할퀴거나 긁힌 사고(56.8%), 찔리거나 베임 사고
(38.9%), 삐임 및 접질림 사고(34%), 화상(20.3%), 골절
(19.9%), 질식(2.7%) 등으로 나타났다[2].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사

고의 비율이 증가하고 아동과 부모연령 집단에서 응급사

고의 발생률이 높으므로 사고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교육 및 사고 시 적

절한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함을 짐작할 수 있다. 다중이
용시설 근무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심폐소생
술 및 외상처치 교육을 시행한 결과 그들의 안전의식 및 

응급상황 대처능력이 향상되었으며[3], 동영상을 이용한 
사례기반 학습 결과 응급처치 문제해결 자신감과 능력이 

향상되었고[4], 응급상황 시뮬레이션 교육 후 응급처치
에 대한 지식, 태도, 수행자신감 및 수행능력이 증진되어
[5-7], 교육의 중요성과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지원의 일환으로 D시 W교육청에서는 

2015년부터 매년 ‘초등학생 돌봄교실’을 활용하여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D시 
W교육청에서는 연구자의 대학과 산학협약을 체결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교육시행을 요청함에 

따라 연구자가 소속된 간호학과에서 관련 교육프로그램

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으며, 간호대학생들이 이러한 교
육에 자발적으로 참가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간호대학생은 간호사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하

여 졸업 전 학습성과 달성에 필요한 다양한 교과 및 비

교과영역의 학습활동을 한다. 특히 응급처치 교육 봉사
활동과 같은 비교과 영역의 학습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셀프리더십이다. 셀프리더십은 간호대학생이 자
신의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

고, 자율성을 갖고 자기통제를 하며, 책임감을 갖고 자기
관리를 하는 내적 동기로[8], 자신의 인생목표를 스스로 
계획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대학생

에게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다[9]. 셀프리더십이 높은 간
호대학생은 대학생활 적응을 잘 하였으며[10],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고[11], 학습몰입과[12] 진로결정자기효
능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  
한편,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학

생으로서, 간호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데 필요한 
다양한 과제를 잘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 대한 자
신감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으로, 대학생 시기에 자신의 
직업 분야를 결정하고 미래 삶의 경로와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14-16].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간호대
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성숙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17-18], 더 나아가 본인의 삶에 대한 의미에도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14]. 현재의 높은 간호사 이직률을 
통해 미루어 짐작하건대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삶의 

의미를 찾고 질적인 삶을 선택함에 있어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응급처치 교육내용은 
간호사의 업무 중 일부에 해당하므로 간호대학생의 진로

결정자기효능감 뿐만 아니라 수행능력과도 밀접한 관련

이 있다.
임상수행능력은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의 역

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므로[19], 
수행능력은 간호 상황에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

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학기 중 시행되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낮고 자신이 가진 극복력이 

높은 경우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20], 
시뮬레이션 교육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보고되고 있고[21], 
의사소통 능력이 좋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이 높

으므로[22], 본 연구 대상자들이 초등학생과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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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을 하면서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므로 그들의 

수행능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지금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 연구는 사례기반학습 연구였으며[4], 실습교육 
또는 시뮬레이션 교육으로 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또는 

수행능력을 검정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21,23-26].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

고 그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수행능력을 파악하고 응급처치 교육프로

그램이 그들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수행
능력을 증진시키는지 사전 사후로 비교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의 적용범
위를 확대하고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을 향상시켜 임상수행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다

양한 교육방법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

더십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둘째,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셋째,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수행능

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셀

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
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의 유사실

험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에 소재한 D대학에서 간호학
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동의한 학생들로 편의 추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였다. 먼저, 1학기 말에 여름방학 기간 동안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자원봉사를 시행할 수 없는 대조군 학

생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익명으로 처리
하며, 비밀을 보장함을 설명하고 서면동의서와 함께 사
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2주 후 종강기간에 사후 설
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실험군은 D시 W교육청으로부터 
배정 받은 54개 초등학교에서 ‘초등 돌봄교실’ 참여 학
생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할 자원봉사자 145
명 중 봉사 시행 전 사전교육에 참여할 학생 50명을 대
상으로 실험군을 신청 받았다. 7월 25일 응급처치 교육 
시행 전 실험군에게 대조군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 윤리적 고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서면동의
서와 사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사후 설문지는 실
험군 학생들이 초등학생 대상 응급처치 교육을 마친 후 

설문지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이메일을 통해 회수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2 program을 이용하여 유

의수 (α) .05, 검정력(1-β) .80, 효과크기(d) 0.8로 설정한 
결과 최소 표본수는 42명이므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각 
집단별 27명을 목표인원으로 하였다. 최종분석 대상자 
수는 실험군 27명 모두 참석하였고 대조군 2명이 탈락
하여 실험군 27명, 대조군 25명 총 52명이었다.

2.3 연구 도구

2.3.1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

사전에 D시 W교육청 사무관과의 미팅을 통하여 ‘초
등학생 돌봄교실’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4시간 자원봉사 요청을 받았다. 사무관을 
통하여 각 초등학교에 성인 심폐소생술 실습용 마네킹이 

비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교육내용은 교육 참가 
대학의 자율로 구성하도록 요청받았으므로 초등학생들

이 가정에서 활용 가능하고 응급의학과를 방문하는 성인 

환자의 응급실 방문 전 사망률을 저하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반인 BLS Provider 알고리듬에 따
른 성인 심폐소생술과 아동 안전사고 실태조사결과 보고

서[2]를 참고하여 아동에게 빈발하는 기도폐쇄,  화상, 
출혈, 골절 등에 대한 응급처치에 대한 내용을 합의 하였
다. 이러한 교육내용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향상
에 필요한 핵심기본간호술 중 ‘기본 심폐소생술 및 제세
동기 적용’의 일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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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연구자는 실험군에게 PPT를 활용하여 2시
간 동안 이러한 내용의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제공하였으

며, PPT에 있는 동영상은 개인적으로 시청하도록 자료
를 배부하였다.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7월 31
일부터 8월 25일까지 배정받은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에 참여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시간 동안 응급처치 교
육을 직접 시행하였다.
대조군에는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았다.

2.3.2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Manz[27]가 개발한 셀프리더십 도구를 
Kim[28]이 번안하여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셀프리
더십의 하위요소는 자기기대, 리허설, 목표설정, 자기보
상, 자기비판, 건설적사고 등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5점 척도의 총 18문항의 도구로 각각의 항목
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28]의 연구에서 Cronbach’ α는 .87이었
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2.3.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Sherer 등[29]이 개발한 자기
효능감 도구를 Hong[30]이 번안하여 수정한 도구를 사
용하였다. 이 도구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
효능감 등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의 총 23
문항의 도구로 각각의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진로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Hong[30]의 
연구에서 Cronbach’ α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6
이었다. 

2.3.4 응급처치 수행능력

본 연구에서 응급처치 수행능력 평가도구는 D시 W
교육청이 요구한 응급처치 교육목표에 따라 알고리듬을 

적용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를 BLS Provider 
Instructor 자격을 갖춘 간호대학 교수 3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수행능력 정도는 성인 심폐소
생술, 기도폐쇄 처치, 화상 응급처치, 출혈 응급처치, 골
절 응급처치 등 5개 하위영역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문항은 ‘수행 불가’ 0점에서 ‘수행 가능’ 1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는 .84이었다. 

2.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종속
변수는 기술통계로 산출하였으며, 두 집단 간의 동질성 
검증은 χ2-test와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 실시 후 두 집단 간의 종속
변수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

은 실험군에서 남학생이 9명(33.3%), 여학생이 18명
(66.7%), 대조군은 남학생이 11명(44%), 여학생이 14명
(56%)이었다. 연령은 실험군이 평균 22.3세로 20~24세
가 23명(85.2%)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조군은 평균 24세
로 20~24세가 19명(76%)으로 가장 많았다. 학년은 실험
군에서 2학년 11명(40.7%)으로 가장 많았고 대조군에서 
3학년과 4학년이 각각 8명(32%)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
본심폐소생술 제공자 자격증은 실험군에서 23명
(85.2%), 대조군에서 17명(68%)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전에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
우는 실험군에서만 2명(7.4%)이었으며, 학과의 선택 동
기는 실험군은 ‘적성’이 10명(37%)으로 가장 많았고 대
조군은 ‘가치 있는 직업’이 13명(52%)으로 가장 많았다. 
간호학과 적성만족 정도는 실험군에서 18명(66.7%), 대
조군에서 16명(64%)으로 대부분 ‘만족’하고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증을 

분석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차이가 없어 두 군 

간에 동질성이 확인되었다[Table 1]. 

3.2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수행능력의 차이 검증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 전과 후에 따른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수행능력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셀프리더십의 점수는 실험군이 프로그램 실시 전 3.62점
에서 프로그램 실시 후 3.85점이었고, 대조군은 3.5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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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omogeneity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52) 

Variables Categories
Exp. (n=27) Cont. (n=25)

χ2 or t (p)
N(%) or M±SD N(%) or M±SD

Gender Male
Female

9(33.3)
18(66.7)

11(44.0)
14(56.0) 2.77(.096)

Age

20~24
25~29
30≤
Mean

23(85.2)
3(11.1)
1(3.7)

22.3±2.75

19(76.0)
5(20.0)
1(4.0)

24.0±5.11

-1.52(.136)

Grade

freshman
sophomore
junior
senior

7(25.9)
11(40.7)
5(18.5)
4(14.8)

5(20.0)
4(16.0)
8(32.0)
8(32.0)

-1.81(.076)

BLS provider
certificate

Yes
No

4(14.8)
23(85.2)

8(32.0)
17(68.0) 1.47(.147)

Previous emergency care 
education experience

Yes
No

2(7.4)
25(92.6)

-
25(100.0) -1.39(.172)

Determinants for major choices

High employment rate
Valuable job
Aptitude
Steady work
Grade
Advice of other people

8(29.6)
4(14.8)
10(37.0)
2(7.4)
1(3.7)
2(7.4)

6(24.0)
13(52.0)
2(8.0)
1(4.0)
1(4.0)
2(8.0)

.67(.508)

Satisfaction with nursing fitness Satisfied
Neutral

18(66.7)
9(33.3)

16(64.0)
9(36.0) -.20(.844)

Self-readership 3.62±.35 3.57±.53 .38(.706)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3.38±.60 3.44±.62 -.36(.724)

Nursing performance ability 5.62±2.05 6.34±2.42 -1.15(.255)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2. Comparison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wo Groups after Treatment                      (N=52)

Variables Groups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b (p)
M±SD M±SD M±SD

Self-readership 
Exp. (n=27) 3.62±.35 3.85±.03 0.23±.32

2.08(.043*)
Cont. (n=25) 3.57±.53 3.59±.74 0.01±.51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Exp. (n=27) 3.38±.60 3.79±.63 0.40±.48
4.22(.000*)

Cont. (n=25) 3.44±.62 3.61±.65 0.16±.48

Nursing performance ability
Exp. (n=27) 5.62±2.05 8.02±.30 2.40±2.01

5.02(.000*)
Cont. (n=25) 6.34±2.42 6.93±1.52 0.59±2.04

 b= Between group;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 p<.05

에서 3.59점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셀프리더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08, p<.05).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의 점수는 실험군이 프로그램 실시 전 

3.38점에서 프로그램 실시 후  3.79점이었고, 대조군은 
3.44점에서 3.61점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4.22, p<.05). 수행능력의 점수는 실험군이 프로그램 
실시 전 5.62점에서 프로그램 실시 후 8.02점이었고, 대

조군은 6.34점에서 6.93점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수행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5.02, 
p<.05)[Table 2].   

 

4. 고찰 및 제언

본 연구는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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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
과를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주
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과 대조

군의 셀프리더십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이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향상에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연구대상자가 
연구자로부터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뒤 관련 동영상으로 

자가 학습을 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시간 동안 실
습교육을 주관하였으므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나타난 결과라 

생각한다. 셀프리더십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기 자신
의 목표와 동기를 고양시킬 목적으로 자신에 대한 영향

력을 힘껏 발휘하는 과정으로 자기 기대, 리허설, 목표 
설정, 자기 보상, 자기 비판 등과 같은 효과적인 활동에 
기초한 행동 전략이므로[9], 연구대상자가 응급처치 교
육프로그램 과정 중 응급처치 강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

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PPT로 연습하고 시간을 측정하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비판도 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본인의 역할을 잘 수행
했으리라 짐작한다.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등의 요소

를 포함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대학생이[31], 
간호학과 1학년 학생보다 4학년 이[11], 운동을 하는 대
학생 중 학술팀, 동호회 팀, 국가대표팀, 관심 있는 운동
팀 등에 소속된 학생이[32], 자기탐색과 자기주도 기반
의 진로준비 프로그램을 수강한 대학생이[33], 병원 간
호관리자의 업무 경력이 높을수록[34], 셀프리더십이 높
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준비, 학습 및 경력을 쌓는 경우 셀프리더십이 상
승하므로 본 연구결과에서 간호대학생들이 응급처치 교

육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셀프리더십이 향상되는 

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라 사료된다. 셀프리더십은 간호대
학생이 졸업 후 실무에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도 요구

되는 중요한 역량으로 추후연구에서는 간호사를 대상으

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과 대조

군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이 
대상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적임을 의미

한다. 응급처치 교육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응급
처치는 간호업무 중 하나로 간호대학생이 예비 간호사로

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므로 그들의 진로

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이 어떠한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하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을 계획할 시점에 그

룹상담을 통한 중재로 향상될 수 있으며[15], 자기이해
와 탐색, 취업환경 탐색, 목표 기관 탐색, 목표설정 및 점
검, 입사서류 작성하기, 공개 스피치, 이미지 메이킹, 모
의면접 등의 진로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대학생들

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의미 있게 향상되었다[35]. 한
편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삶의 의미,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등으
로 나타났으며[14], 다른 연구들에서는 간호학과 지원동
기가 흥미와 적성에 맞는 경우, 학과에 만족하는 경우, 
외향적인 성격인 경우,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 셀프리더
십이 높은 경우, 학년이 높고, 일반대학생보다 간호대학
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13,17], 
입학할 때부터 자신의 진로가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에

서 전공 관련 학습과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판단하며, 본 연구의 경우
에서도 전공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응급처치 교육프로

그램을 이수한 실험군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유의미

하게 높은 결과와 의미가 상통하다고 판단한다. 추후 연
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포함한 경로분석 연구가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과 대조

군의 응급처치 수행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이 대상자의 수행
능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유아 응급처치 동영상을 

활용하여 사례기반학습을 적용한 결과 대상자의 술기 자

신감이 의미 있게 증가하였으며[4], 응급상황 시뮬레이
션 교육을 받은 보육교사[5]와 신규간호사의[6]의 응급
처치 수행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연하기능강화와 응급상
황대응 교육프로그램을 받은 요양보호사의 연하기능강

화에 대한 수행능력이 증가한 연구[7] 등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한편 고위험 신생아간호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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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간호대학생의 고위험 신생아 간호에 대한 임상수행

능력이 향상되었으며[21], 모성간호학실습 시 프리셉터
십 교육프로그램 과정을 적용받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

행능력이 향상되었다[23]. 또한 핵심기본간호술과 필수
간호교육으로 구성된 기초임상실습 프로그램을 적용받

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자신감이 유의미하게 상

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4]. Jang & Roh[25]는 뇌
졸중 대상자간호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실험군 학생이 

자율실습과 임상실습을 적용받은 대조군 보다 간호수행

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보고하였으

며, 호흡기계 표준화환자를 활용하여 보건계열 대학생에
게 시뮬레이션 기반 시나리오 학습을 적용한 결과 대상

자들의 임상수행능력이 상승되어[26], 간호가 필요한 관
련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각각의 간호에 필요한 

수행능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은 성인 심정지, 기

도폐쇄, 화상, 출혈, 골절 등에 대한 응급처치 술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구대상자들이 이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적용해봄으로써 술기 자신감

뿐만 아니라 응급처치 수행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간호교육은 간호실무와 관련된 학생의 
지식과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36], 실무에 기반을 둔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은 간호교육프로그램 중 일부로 연구대상자

의 확대 및 다양한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

용, 관련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프로

그램이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 효과로 검증되었기

에, 이를 기초로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간호 수행능력 향
상을 위한 다양한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해 볼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일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간호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화하

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대상자를 확대한 추후연구로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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